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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열풍 속 호텔에서 즐기는 K-헤리티지
조선 팰리스, ‘Heritage Journey in Palace’ 특별 전시 선보여보도자료 2025.09.19






디자인하우스 ‘혜’ 협업, 한국 전통의 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 작품 선보여 
혜(HYE)의 시그니처 스카프 혜택 담은 한정 패키지로 특별한 도심 속 아트캉스 제안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최상급 호텔 브랜드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이하 조선 팰리스)이 가을을 맞아 헤리티지 패션 브랜드 디자인하우스 혜(HYE)와 협업하여 특별 전시 ‘헤리티지 저니 인 팰리스 (Heritage Journery in Palace)’를 오는 9월 23일(화)부터 10월 12일(일)까지 선보인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과 함께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선 팰리스는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현대적인 공간 속에서 한국적 헤리티지의 아름다움과 미감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의 협업파트너인 디자인 하우스 혜(HYE)는 한국 전통의 미와 자연의 색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패션 브랜드로, 스카프, 넥타이 등의 섬세한 패브릭을 활용한 작품을 통해 전통의 미를 독창적이고 감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전시는 조선 팰리스 25층에 위치한 그랜드 리셉션을 포함해 해당 층 곳곳에 9월 23일(화)부터 10월 12일(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 전시에는 1915 경복궁과 백악산을 소재로 한 심전 안중식 화백의 ‘백악춘효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트 작품을 비롯해 19세기 민화를 새롭게 리메이크한 ‘연화문’ 시리즈, 모란도 등 주요 작품 6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기념해 객실과 디자인하우스 ‘혜’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혜택을 구성한 객실 패키지 ‘헤리티지 저니 인 팰리스’를 10월 31일(금)까지 한정 기간 운영한다. 

패키지에는 디자인하우스 혜의 시그니처 스카프와 조선 팰리스의 시그니처 향을 담아 제작한 캔들 ‘라스팅 임프레션’ 1개가 함께 기프트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객실 타입에 따라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모든 투숙객은 26층에 위치한 조선 웰니스 클럽의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랜드 마스터스 이상 객실 선택 시에는 사우나 이용 혜택까지 주어진다. 

그랜드 마스터스 이상 투숙객에게는 뷔페 레스토랑 콘스탄스의 2인 조식이 제공되며, 투숙객 전용 라운지 그랜드 리셉션에서 커피와 쿠키 서비스를 즐기며 한층 더 여유로운 미식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해당 패키지는 10월 31일(금)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748,000원 (세금포함)부터다.

조선 팰리스 관계자는 “호텔 공간 속에 구현된 이번 전시는 투숙객과 방문객이 호텔 안에서 한국적 미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며, “또한 특별 전시와 함께 선보이는 객실 패키지를 통해 디자인하우스 혜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고, 객실에서도 이어지는 미감과 함께 머무는 시간 내내 예술로 채워진 깊이 있는 휴식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 팰리스는 다니엘 아샴의 미술 작품 ‘모세’를 비롯해 호텔 곳곳에 비치된 국내외 컨템포러리 아트 400여 점의 작품들로 개관 초기부터 주목받아왔다. 이와 함께 도슨트 프로그램과 티 서비스를 결합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선 팰리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해왔다. 


[헤리티지 저니 인 팰리스 (Heritage Journey in Palace)]
q 판매 기간: 2025년 9월 23일(화) ~ 10월 31일(금)
q 투숙 기간: 2025년 9월 23일(화) ~ 10월 31일(금)
q 가격: 디럭스 객실 기준 748,000원부터(세금포함)
q 예약 문의: 02.727.7400 / rsvn@josunpal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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